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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부분 중첩 의성ㆍ의태어에 
대한 운율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와 

최적성 이론적 분석을 통한 대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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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부분 중첩으로 만들어진 한국어 상징 부사를 대상으로 한 중국 학
자 王洪君의 운율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작성되었
다. 필자는 王洪君과는 달리 부분 중첩 현상을 일관되게 접두사화로 가정하고, 
접두사 부가 방식에 대한 분류를 시도해 보았으며, 그 결과 어간의 형태, 특히 
말음으로 나타나는 소리 자질은 접두사 부가의 양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부분 중첩 현상에서 접두사 부가
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을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의성
ㆍ의태어의 제약 등급 순위를 대조한 결과 중첩의 적용 양식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두 언어에서 공히 설단음 /t/와 유음 /l/이 특별한 지위를 갖
고 있는 이유를 기능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로써 본 논문에서는 최적성 
이론의 틀 안에서 중요한 몇 개의 제약과 그들의 특정 등급만으로 다양한 유형
의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의 부분 중첩 의성ㆍ의태어를 쉽게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제어 : 한국어 부분 중첩, 의성어, 의태어, 최적성 이론, 운율 형태론, 王洪君, 
표준 중국어 부분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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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어의 의성어 및 의태어 등 상징 부사들은 말음으로 나타나는 자음 

유형의 제한, 후두음 자질에 의한 자음 교체, 모음 조화 현상 등(허웅 

2003:582-593) 다른 어휘들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음운론적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은 한국어 상징 부사는 주로 완전 중첩

이나 부분 중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1) 이 때문에 한국어의 상징 부사

들은 일찍부터 형태 음운론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강옥미 1998, 

서정민 2002, 김정아 2004, Stuart&Lee 1994, Jun 1994 등). 

王洪君(2008:160-166)의 운율 형태론적 분석도 그 중의 하나인데 이 글은 

王洪君에서 보이는 분석들의 문제점 및 한계에 근거하여 한국어 상징 부사

에서 자주 발견되는 중첩 현상 가운데 부분 중첩 현상을 대상으로 접사 분

류 방식의 근거를 찾고 이에 대한 대안적 분석으로 최적성 이론의 틀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표준 중국어 부분 중첩 의성어에 대한 최적성 이

론적 분석을 통해 운율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최

적성 이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의성ㆍ의태어의 접사 부가 방

식과 중첩 유형에 따른 언어 유형론적 대조와 음성ㆍ음운론적 특징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Ⅱ. 문제 제기

王洪君은 牟廷烈(2001)에 기초하여 한국어 부분 중첩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데 牟廷烈에서 인용한 한국어 의성ㆍ의태어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

료들은 기존의 분석에서도 주로 다루어진 것들로서, 선행 분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분석이 지닌 강점을 보이기 위해 음

1) 김미형(2009:190)은 많은 한국어 예들이 첩어로 이루어지는 점은 한국어 문자가 
갖는 초성ㆍ중성ㆍ종성 한 음절 모아쓰기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했다. 영어는 첩
어로 쓰려면 단어가 길어지는 반면에 한국어는 한 두 음절 더 붙이면 되니까 표
현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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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시까지 포함해 그대로 활용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어만을 표

시하였다.

(1) 한국어 의성ㆍ의태어

a. ttok ttak(똑딱)

b. a sak(아삭), pa sak(바삭), o tok(오독), pa tɯk(바득), pu lɯŋ,(부

릉) kkɛ kɛŋ(깨갱), ʧu luk(주룩)

c. tuŋ sil(둥실), sɯl ʧʃək(슬쩍)

d. te kul(데굴), pə tɯm(버듬)

e. təl kək(덜걱), ʧəl kək(절걱), teŋ kəŋ(뎅겅), ka laŋ(가랑), kkol 

kkak(꼴깍)

f. ə kit(어깃), su kun(수군), a lɯm(아름), kom thɯl(곰툴), han tɯl

(한들), ə sɯl(어슬)

王洪君은 표준 중국어와 다르게 한국어 의성ㆍ의태어의 기본 형식을 2음

절로 잡았다. (1a)만이 1음절에서 파생되었고(ttak → ttak ttak → ttok ttak) 

그 수도 매우 적은 반면, (1b, c, d, e, f)는 1음절 단독으로는 어휘로 성립되

지 않기 때문이다. (1a)를 제외한 (1b, c, d, e)에서 파생된 부분 중첩 의성ㆍ

의태어는 다음과 같다.2) 王洪君은 2음절에서 후행 음절을 중첩해 파생된 의

성ㆍ의태어와 3음절을 기본 형식으로 한 의성ㆍ의태어는 다른 범주의 의성 

의태어로 보아 (2)에 포함시켜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khuŋ ʧak ʧak과 

a ʧha ʧha는 전자의 예이고 tto lɯ lɯ와 ua lɯ lɯ는 후자의 예이다. 또한 

(1f)도 중첩이 아닌 단순히 음절 첨가로 보아 제외했다.3) (1)에서 부분 중첩

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의 분류 번호를 그대로 채택해 (2)를 

분류하였다. 아래에서도 이를 따른다.

2) 의성ㆍ의태어는 중첩 외에 1. 모음 조화에 따른 주요모음의 교체(sakak 대 səkək), 
2. 음절 두음의 후두음 자질 교체(kalaŋ 대 kkalaŋ 대 khalaŋ), 3. 음절 말음의 비음
과 非비음 간의 교체 방식(tal ka tak 대 tal ka taŋ) 등을 통해 여린 느낌이나 센 
느낌의 소리, 작은 느낌이나 큰 느낌의 소리 등으로 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3) 王洪君이 제시한 음절 첨가 규칙은 다음과 같다. ə kit을 예로 든다. ə kit → ə 
kit ... → ə kit+ʧək → ə ki ʧə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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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부분 중첩 의성ㆍ의태어 

b. a sa sak(아사삭), pa sa sak(바사삭), o to tok(오도독), pa tɯ tɯk

(바드득), pu lɯlɯŋ(부르릉), kkɛ kɛ kɛŋ(깨개갱), ʧu lu luk(주루룩)

c. tu tuŋ sil(두둥실), sɯ sɯl ʧʃək(스슬쩍)

d. tek te kul(덱데굴), pət pə tɯm(벋버듬)

e. təl kə tək(덜거덕), ʧəl kə tək(절거덕), teŋ kɯ ləŋ(뎅그렁), ka lɯ 

laŋ(가르랑), kkol kka tak(꼴까닥)4)

결국 (1)에서 제시한 한국어 의성ㆍ의태어 중 (2b, c, d, e)만이 부분 중첩

이 적용된 중첩 어휘들이다. 이에 대한 王洪君이 제안한 규칙은 아래와 같

다. 아래 실선은 중첩 대상을, 점선은 삽입되는 자리를 나타낸다. 

(3) 규칙

b. a sak → a ... sak → a sa sak

c. tuŋ sil → ... tuŋ sil → tu tuŋ sil

d. te kul → ... te kul → tek te kul

e. təl kək → təl k ... ək → təl k+ə+t+ək → təl kə tək

王洪君은 부분 중첩 현상을 일관되게 접미사 부가의 과정으로 보아 왔던 

기존의 분석과는 다르게(McCarthy&Prince 1986 등) (3b, c, d)는 접두사 부

가 과정으로 (3e)는 접미사 부가 과정으로 본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어휘 전체로 보면 (3b, e)는 어중 중첩이고, (3c, d)는 어두 중첩이다. 아래 

도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王洪君은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분석에서와는 

달리 한국어 부분 중첩 의성ㆍ의태어 분석에서는 운율 형판(韻律模塊 

prosodic template)을 이용한 도출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4)는 (3)

의 규칙과 王洪君의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분석 방식에 따른 필자의 운율 형

태론적 분석이다. Stuart&Lee(1994)와 김정아(2004)의 분석 모델을 응용하

였다.

4) 王洪君에서는 (2e)에 pi ʧhi ʧək이 포함되었지만 한국어 의성ㆍ의태어의 기본 형
식 (1e)에 이 어휘가 들어 있지 않고, 마지막 음절 형태에서 볼 때 (1f)의 음절 
첨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2)의 부분 중첩어들은 (1)을 기본 형식으로 모두 파
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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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출 과정

b. a sak → a sa sak

ⅰ. 어간 ⅱ. 접사 부가 ⅲ. 음운 복사 및 연결
σ   σ
∧  ∧
a   sak

σ   σ + σ
   ∧  ∧
   a   sak

σ    σ  +  σ
∧   ∧    ∧
a    sak   sak = a sa sak

c. tuŋ sil → tu tuŋ sil

ⅰ. 어간 ⅱ. 접사 부가 ⅲ. 음운 복사 및 연결
σ   σ
∧  ∧
tuŋ sil

σ   σ + σ
   ∧  ∧
   tuŋ sil

σ    σ  +  σ
∧   ∧    ∧
tuŋ   tuŋ  sil = tu tuŋ sil

d. te kul → tek te kul

ⅰ. 어간 ⅱ. 접사 부가 ⅲ. 음운 복사 및 연결
σ   σ
∧  ∧
te  kul

σ   σ + σ
   ∧  ∧
   te  kul

σ    σ  +  σ
∧   ∧    ∧

tekul  te   kul = tek te kul

e. təl kək → təl kə tək

ⅰ. 어간 ⅱ. 접사 부가 ⅲ. 음운 복사 및 연결
σ   σ
∧  ∧

[təl kə(k)]F

σ   σ + σ
   ∧  ∧

   [təl kə(k)]F

σ    σ  +  σ
∧   ∧    ∧
təl   kə    t (k) = təl kə tək

təlkə

(4b)의 중첩된 형태를 보면 복사의 대상이 되는 음절은 CVC의 중음절임

을 알 수 있다. (4bⅱ)에서는 단일 모라로 구성된 중첩 접사의 형판이 어중

에 접두사로서 부가되는 것을, (4bⅲ)에서는 음운의 복사 및 음운 형판과 

복사된 음절의 연결 과정을 나타낸다. 王洪君은 접두사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판과 복사된 음운의 연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루어지고 

연결되지 않은 음운은 삭제되므로 (4bⅲ)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4c)는 

(4b)와 중첩의 과정은 동일하나 다만, 접사가 삽입되는 위치가 어두라는 점

에서만이 다를 뿐이다. (4d)에서는 중첩 접사를 두 개의 모라를 지닌 음절로 

보고 어간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첩 접사의 형판에 연결하는 것으로 중첩 과

정을 설명할 수 있다.5) 

(4e)의 도출 과정에서 핵심은 접미사 부가의 경우 언어 유형론적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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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율적 영역지정(prosodic circumscription)’의 틀을 활용하여 한국어 부

분 중첩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6) 첫 번째 2음절 음보에 자음이 /t/로 사전 

명세(prespecification)된 단일 모라의 경음절 접미사가 부가되며, 음보 끝의 

마지막 자음을 잉여 운율적 요소로 간주한다.7) (4eⅲ)에서 접미사에 사전 

명세된 자질값에 따라 복사된 어간의 후행 음절의 두음 /k/는 연결되지 않

고 탈락한다. (4e)는 접미사화의 과정이므로, 형판과 복사된 음운의 연결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루어진다.8)  

5) 접두사로 부가되는 중첩 접사 형판 크기의 차이는 王洪君 분석의 문제점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6) McCarthy&Prince(1986)는 몇 가지 전이의 경우를 ‘운율적 영역지정’으로 부른다. 
어기가 모라, 음절, 음보와 같은 중심부인 운율단위와 잔여부로 나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긍정적 영역지정(positive circumscription)’은 중심
부인 운율단위를 음운적인 정밀 분석을 위해 따로 분리하고, ‘부정적 영역지정
(negative circumscription)’은 잔여부에 적용된다. ‘잉여 운율적 요소(extraprosodic 
element)’는 부정적 영역지정의 대표적 유형이다. 예를 들면 끝에서 세 번째 음절
에 강세를 부여하는 영어의 강세규칙은 Ameri<ca>를 잔여부 [Ameri]와 강세외적
(extrametrical) 끝음절 <ca>로 분리한다(Kenstowicz 1997:936).

7) 이 글에서는 음보를 꺽쇠로, 잉여 운율적 요소는 괄호로 표시하였다. 
8) 王洪君은 추가적으로 (1)과 (2)를 기본형식으로 한 완전중첩의 과정을 도식화했

다.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참고로만 제시한다. 
ʧəlkəŋ/ʧalkak을 예로 든다. 
(1) 음성모음(2음절 기본형식은 밑줄로 표시함. 아래에서도 이를 따름.)

음절확산
ʧəlkəŋ ʧəlkəŋ ← ʧəlkəŋ → ʧəlkətəŋ → ʧəlkəŋ ʧəlkəŋ

완전중첩              완전중첩
↑ 말음교체 ↑ 말음교체 

ʧəlkək ʧəlkək ← ʧəlkək → ʧəlkətək → ʧəlkətək ʧəlkətək
완전중첩  음절확산    완전중첩

↓ 두음 후두음 자질교체 
ʧhəlkhək ʧhəlkhək ← ʧhəlkhək → ʧhəlkhətək → ʧhəlkhətək ʧhəlkhətək

완전중첩    음절확산     완전중첩
↓ 말음교체

ʧhəlkhəŋ ʧhəlkhəŋ ← ʧhəlkhəŋ → ʧhəlkhətəŋ → ʧhəlkhətəŋ ʧhəlkhətəŋ
완전중첩    음절확산     완전중첩

(2) 양성모음
음절확산

ʧalkaŋ ʧalkaŋ ← ʧalkaŋ → ʧalkataŋ → ʧalkataŋ ʧalkataŋ
완전중첩              완전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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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洪君의 분석처럼 형판의 정의를 운율의 실제 단위라고 가정하면 많은 

음운 규칙을 분절음 이상의 운율 구성 요소의 영역과 관련하여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음운론적 관점에서 보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으나 여전히 몇 가

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어 부분 중첩 현상의 다양

한 유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5)와 같은 어휘들에 대해서는 (4)와 

같은 분석이 적용될 수 없다. 

(5) a. ppaŋ → ppapaŋ, thak → tha tak

b. ə kit → ə kit ʧək, su kun → su kun tək 

王洪君이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한 (5a)의 어간이 1음절인 어휘는 

중첩을 접미사 부가로 본다면 유표적 후두음 자질이 접사에서 상실되고 접

두사 부가로 보면 어간의 음절이 자질을 상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王洪君의 분석으로는 *ppappaŋ과 같은 잘못된 형태를 도출하게 

된다. 접두사 부가로 보고 그 도출 과정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6) ppaŋ → ppapaŋ

ⅰ. 어간 ⅱ. 접사 부가 ⅲ. 음운 복사 및 연결
σ
∧

ppaŋ

σ + σ
   ∧

ppaŋ

σ  +  σ
∧    ∧

ppaŋ  ppaŋ = ppaŋ ppaŋ

↑ 말음교체 ↑ 말음교체
ʧalkak ʧalkak ← ʧalkak → ʧalkatak → ʧalkatak ʧalkatak

완전중첩  음절확산    완전중첩
↓ 두음 후두음 자질교체

ʧhalkhak ʧhalkhak ← ʧhalkhak → ʧhalkhatak → ʧhalkhatak ʧhalkhatak
완전중첩    음절확산     완전중첩

↓ 말음교체
ʧhalkhaŋ ʧhalkhaŋ ← ʧhalkhaŋ → ʧhalkhataŋ → ʧhalkhataŋ ʧhalkhataŋ

완전중첩    음절확산     완전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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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간에서 나타나는 후두음 자질이 중첩된 후 

그 자질이 상실되는 과정을 王洪君의 모델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음절 첨가로 다루었던 (5b)의 어휘들은 사실 사전 명세로서 설명했

던 어휘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e)의 분석처럼 사전 명세

를 도입한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다. 어간에는 없었던 /k/가 왜 접미사의 말

음으로 나타났는지 규명해낼 수 없어서이다. 사전 명세 역시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王洪君의 분석에서 사전 명세는 어간으로부터 중첩된 자음 /k/가 

형판상의 해당 위치에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사전 명세에 

대한 일반적 타당성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즉, 형판이 말단 요소로 모라를 

가지기 때문에 음절 두음인 자음은 미리 표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9) 또한 이 분석에서 특정 유형의 자음 변화는 부가되는 형판에 어

떤 자음이 명세 혹은 불완전명세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음 명세와 형

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즉, 왜 자음이 명세된 형판이 부가

되거나 불완전명세된 형판이 부가되며 형판에는 왜 특정 자음만 명세되는

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접두사로 부가되는 중첩 접사의 무게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접사의 형판은 (4b)와 (4c)에서

는 단일 모라의 경음절인 반면, (4d)에서는 2모라의 중음절임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음운론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王洪君의 모델에서는 접미사 중첩에서만 잉여 운율적 요소 

등의 도입과 같은 다른 중첩 과정을 적용시킴으로써 접두사 부가와 통합적

인 설명을 할 수 없고, 접미사 부가에서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부분 중첩 의성ㆍ의태어에 대한 王洪君의 운율 형태

론적 분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밝혔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

제점들이 본 논문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에서는 어떻게 

수정 보완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9) (4)에서는 모라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王洪君에서는 표준 중국어의 운율 위계를 
모라 > 韻 > 韻律字 > 合音字 > 운율단어 순서로 자신의 책 여러 곳에 기술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분절음은 음절 아래 모라에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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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안적 분석

Ⅲ장에서는 두 절로 나뉘어 1절에서는 Ⅱ장의 고찰을 토대로 최적성 이론의 

틀로서 한국어 의성ㆍ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을 재분석해보기로 한다. 2절에서

는  최적성 이론적 관점에서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부분 중첩 현상을 분석하여 

운율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점을 재차 제기하고 이를 한국어 의성ㆍ의태어 부

분 중첩 현상과 언어 유형론적으로 대조 분석한다. 더불어 두 언어의 부분 혹

은 중첩 현상에서 보이는 공통된 음성ㆍ음운적 특징도 점검해보고자 한다.

1. 한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

최적성 이론에서 중첩을 처리하는 방식은 세 가지 유형의 기본 제약들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McCarthy&Prince 1995). (ⅰ) 어기와 중첩사 

사이의 대응을 확보하는 어기-중첩사 일치성(MAX-BR), (ⅱ) 입력형과 출력

형 사이에 적용되는 충실성 제약(MAX-IO), (ⅲ) 유표성 제약이다.10) 아래부

터는 이에 맞춰 한국어 부분 중첩 의성ㆍ의태어 분석에 요구되는 유표성의 

추가 제약들을 개발해보기로 한다.11) 

한국어 의성ㆍ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할 또 다른 제약으로는 접사의 형판의 크기와 위치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약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김정아(2004:291-298)의 관찰에 

의존한다. 김정아는 한국어 접두사 부가에 의한 중첩은 어간에 포함된 소리

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중음절의 말음으로서 /k/나 /ŋ/의 연

구개음을 포함하는 형태인가 혹은 그 외의 형태인가에 따라 연구개음을 포

함하는 경우는 해당 음절을 복사의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중첩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즉, /k/나 /ŋ/을 포

함하는 경우는 중첩 접사의 형판이 경음절이고 해당 음절 왼쪽에 접사가 정

10) 최적성 이론에서 중첩을 분석하는 기본 원리와 제약은 McCarthy&Prince(1995), 
McCarthy(2003, 2009b)를 참고할 수 있다.

11) 제약 개발 및 분석 요령은 김정아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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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음절이고 전체 어간의 왼쪽에 접사가 정렬되

어 접사의 형판 크기와 위치가 달라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어간의 형태에 따라 접사 형판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리듬의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복사의 대상이 중음절인 경우 접사는 경음절의 

형판을 복사하게 되며, 경음절로 시작하는 어간 전체인 경우 접사는 중음절

의 형판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접사와 인접 음절의 비대칭성을 통해 동

일한 무게를 가진 음절의 반복을 회피하는 리듬의 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이 같은 동일한 음운의 연쇄를 피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지금까

지 필수 굴곡 원리(Obligatory Contour Principle)가 주로 쓰여 왔다. 필수 굴

곡 원리란 운율 층렬에서 인접한 동일 요소는 금지된다는 제약으로 위에서 

언급된 리듬의 효과를 포착한 제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중첩의 과정에서

는 아래와 같이 제약화 할 수 있다.

(7) OCP: X와 Y가 각각 접사와 어간의 요소일 때 이들은 동일한 운율 

형판으로서 인접할 수 없다. 

접사가 부가될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은 정렬 제약을 설정하

여 해결한다. 이 제약들은 화자의 입장을 위한 분별 제약에 속하는 것으로

서 어간의 형태에 따라 접사가 어간의 경계를 넘어 어중에 위치하거나 접사

가 어간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8) 정렬 제약

a. ALIGN-LEFT1(RED, R, FOOT, L): 중첩 접사의 오른쪽 끝은 어간 중

음절의 왼쪽 끝과 정렬되어야 한다.

b. ALIGN-LEFT12(RED, R, STEM, L): 중첩 접사의 오른쪽 끝은 어간

의 왼쪽 끝과 정렬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설정된 제약들의 등급을 논증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기와 접사

가 충실하지 않으면 유표성이 MAX-BR 제약을 지배해서이고 어기와 접사가 

충실하면 MAX-BR 제약이 유표성을 지배해서이다. 따라서 부분 중첩은 구

조 특정적인 제약순이 필요할 것이다. 즉, 유표성 제약 ≫ MAX-BR 제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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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게 되고, 어간의 입력형과 출력형의 충실성을 요구하는 MAX-IO 

제약은 MAX-BR 제약과 유표성 제약을 지배해야 어간 음절에 입력형이 보

존되므로 최상위에 배치된다. 유표성 제약들 가운데 OCP가 ALIGN-LEFT1 보

다 상위에 배치되어야한다. 어떤 승리형도 OCP 제약을 위배하고 승리할 수 

없지만 승리형이 ALIGN-LEFT1 제약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 ALIGN-LEFT12 제약

은 위배하는 것이므로 ALIGN-LEFT12 제약과 같은 등급인 ALIGN-LEFT1 제약은 

OCP 제약에 의해 지배된다.   

위에서 한국어 의성ㆍ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의 분석을 위한 최적성 이론

의 기본 제약과 필수적인 유표성 제약, 제약 등급에 관한 기술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4)를 상대로 최적성 이론으로 재분석하여 Ⅱ

장에서 제기한 운율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중음절에서의 접두사가 부가되는 중첩의 예부터 분석한다. 최적성 

이론에서는 ‘기저의 풍부성(Richness of the Base)’ 때문에 가능한 모든 입

력형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작은 지면의 타블로를 만들기 위해 타블로에는 

유력한 후보형만을 나타내었다.12) 

(9) a sak → a sa sak 

  a RED+sak MAX-IO OCP ALIGN-LEFT1 MAX-BR
  a. a sak sak *! **
☞b. a sa sak ***
  c. a sa sa *! * **
  d. a sak sa *! **
  e. a sa sa k *! ***

패자형 (9a)는 어간의 입력형과 출력형의 충실성을 요구하는 최상위 제약

인 MAX-IO를 충족하고 있으며, 어기와 접사의 충실성 관계에 있어서는 두 형

태가 완전히 동일하여 MAX-BR 제약을  충실히 지켰다. 그러나 중음절인 어

12) 최적성 이론과 같은 출력형 중심 이론에서는 입력형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생각한다. 즉, 언어특유의 입력형에 대한 제한이나, 어휘부에 대한 언어학
적으로 의의 있는 일반화, 어휘부의 체계적인 공백, 어휘부 잉여규칙, 형태소구
조 제약, 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장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입력형이 고려될 수 있다(McCarthy 2003: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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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중음절 접사가 부가되므로 동일한 운율 형판이 인접하여 OCP를 위배한

다. 패자형 (9c, d)는 모두 어간인 ‘sak’의 출력형이 ‘sa’로 나타나 입력형에 

있는 말음이 탈락되어 최상위 제약을 위배한다. 승리형 (9b)와 음성적 실현이 

동일한 패자형 (9e)는 중첩 접사의 오른쪽 끝이 어간 말음의 왼쪽 끝에 정렬

되어 있으므로 접사의 위치를 제어하는 ALIGN-LEFT1 제약을 위배하여 탈락한

다. 따라서 승리형 (9b)가 최하위의 제약만을 위배하여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10) tuŋ sil → tu tuŋ sil

  RED+tuŋ sil MAX-IO OCP ALIGN-LEFT1 MAX-BR
  a. tuŋ tuŋ sil *!
☞b. tu tuŋ sil *
  c. tu tu sil *! *
  d. tuŋ tu sil *!
  e. tu tu ŋ sil *! *

   

(9)와 같이 패자형 (10c, d)는 어간의 입력형과 출력형이 동일하지 않으므

로 최상위의 MAX-IO 제약을 위배하여 가장 먼저 탈락되고 또 다른 패자형 

(10a)는 동일한 운율 형판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차상위의 OCP 제약을 위배하

여 그 다음으로 탈락한다. 패자형 (10e)는 접사의 위치를 제어하는 ALIGN-LEFT1 

제약을 위배하여 탈락하므로 최종적으로 승리형 (10b)가 최하위의 MAX-BR 

제약만을 위배하여 최적형으로 출력된다.

王洪君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1음절 부분 중첩 (5a)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 유형은 도출된 중첩형의 첫 음절에만 후두음 자질이 나타날 뿐 후행 음

절에는 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 (11)과 같은 제약을 

설정한다. 경음이나 격음과 같은 유표적 자질이 어기에 나타나지 않음을 설

명하기 위해 후두음 자질과 관련된 유표성 제약 *LAR과 어간의 입력형에 

포함된 기저의 자질은 접사에도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자질 충실성 제

약 IDENT-IR(LAR)이 필요하다. 이 제약들은 최적성 이론을 다룬 문헌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 제약들이다(McCarthy 2009a).  

(11) a. IDENT-IR(LAR):어간과 접사의 후두 자질은 일치되어야 한다. 

b. *LAR: 후두 자질을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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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약은 접두사 부가에 의해 중첩된 출력형들 가운데 잘못된 출력형

을 탈락시키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OCP 제약보다 아래 ALIGN-LEFT1 제약 

보다는 상위에 배치해야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접사의 출력형에 유표적 

후두음 자질이 허가되는 것으로 볼 때, 어간과 접사의 자질의 동일성을 요

구하는 제약 IDENT-IR(LAR)이 유표성 제약 *LAR를 지배한다.  

(12) ppaŋ → ppapaŋ

  RED+ppaŋ MAX-IO OCP IDENT-IR(LAR) *LAR ALIGN-LEFT1 MAX-BR
  a. ppaŋ ppaŋ *! **
☞b. ppa paŋ * *
  c. ppaŋ ppa *! **! *
  d. ppaŋ paŋ *! *
  e. ppa ppaŋ **! *
  f. paŋ ppaŋ *! * * *
  g. pa ppaŋ *! * *
  h. ppa paŋ *! * * *

(12c)는 최상위 제약을 위배하였고, (12a, d, f)는 접사와 어기가 모두 중

음절이기 때문에 차상위 제약 OCP를 위배하였다. (12g, h)는 어간과 접사의 

자질 동일성을 요구하는 IDENT-IR(LAR) 제약을 위배하였다. (12e)는 (12b)와 

위배한 제약은 같지만 *LAR 제약에 대한 위배 횟수가 많아 탈락되고 결국 

(12b)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타블로 (13)은 어간 전체에 접두사가 부가되는 중첩의 예를 나타낸 것이

다. 앞의 형태와는 정렬의 구체적 방식만이 다르므로 (8b)의 ALIGN-LEFT2 제

약이 적용되며, 위와 동일한 제약의 등급으로서 분석된다.

(13) te kul → tek te kul

  RED+te kul MAX-IO OCP ALIGN-LEFT2 MAX-BR
  a. te te kul *! ***!
☞b. tek te kul **
  c. tek te ku *! *
  d. te tek k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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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는 차상위 제약 OCP를 위배하여, (13c)는 최상위 제약을 위배하여 

각각 최적형으로 선택되지 못한다. (13b)의 유력한 경쟁후보형 (13d)는 어기

와 접사의 충실성에 있어 (13b)와 동일하지만 보다 중요한 제약 ALIGN-LEFT2

를 위배한다. 따라서 최적형으로 (13b)가 선택된다.  

이제 (4e)의 부분 중첩의 분석만이 남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중첩이 

적용된 것으로 보지 않고 김정아(2004)와 Jun(1994)의 중첩 분류 분석에 기

대 단순히 접미사가 부가된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이 해석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王洪君의 음절 첨가 과정을 (4e)로까지 확대한 것과 같다. 이유는 (2e)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ak/, /tək/, /laŋ/, /ləŋ/ 등으로 나타나는 접미사 등이 

어간의 형태에 따라 선택되어 부가된다고 할 수 있으며, (1e)와 같이 어간의 

말음이 /k/이나 /ŋ/인 경우 접미사가 부가되는 과정에서 조음의 용이성을 위

해 말음 탈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이다.

어간과 접미사 사이에 상관관계는 Jun(1994)의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간의 마지막 말음이 /k/인 경우는 /tVk/으로, /ŋ/인 경우는 /tVŋ/으로 접미

사의 형태가 선택된다. 또한 어간의 마지막 말음과 접미사 두음의 관계를 

보면, 어간의 마지막 말음이 /k/ 혹은 /ŋ/인 경우는 접미사의 두음이 /t/가 되

며, /l/인 경우는 /l/로 선택된다.

접미사의 두음으로서 /t/나 /l/이 선택되는 것은 유표성으로 설명할 수 있

다. 한국어에서 가장 무표적인 소리로 알려진 설단음 /t/와 유음 /l/이 접사로 

선택되는 것은 조음의 용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접두사 부가 방식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구

조 기술(structural description)과 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를 설득력 있

게 분석함으로써 MAX-IO, OCP, MAX-BR 등 소수의 기본 제약만으로도 한

국어의 의성ㆍ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을 운율 형태론적 분석보다 성공적으

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국어에서는 어간의 후두음 자질이 중첩 어

휘에서 상실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의 제약들이 요구되었지만, 결국 특정

한 몇 개 제약의 등급만으로 부분 중첩 현상을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

다. 또한 한국어 1음절 상징 부사까지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부분 중첩 현상

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었다. 끝으로 부분 중첩으로 파

악했던 (4e)의 의성ㆍ의태어를 중첩이 아닌 단순한 접미사 부가의 과정으로 

설명함으로써 접미사 부가에 의한 중첩 과정에서 사용된 사전 명세나 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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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지정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2.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의성・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대조 분석13)

한국어 부분 의성ㆍ의태어와의 최적성 이론적 대조 분석을 위해 먼저 표

준 중국어의 부분 중첩 의성어를 최적성 이론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표준 

중국어의 부분 중첩 의성어들은 (14)와 같다.14) 아래에 제시된 어휘들은 그

것의 특수한 형식 때문에 의성어를 다룬 연구에서 항상 다루어져 왔던 것들

이다(朱德熙 1982, 薛鳳生 1986, 鄭錦全 2002, 서미령 2004, 王洪君 2008 

등). 이에 대한 王洪君(2008:157-160)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이 분석

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한 발전적 토

대로 삼기로 한다.  

(14) 부분 중첩 의성어 자료15)

a. phi pha(噼啪), tiŋ taŋ(丁當) 등

b. pha la(啪啦), ku lu(咕嚕) 등

c. phi phi pha(噼噼啪) 등

d. ku lu lu(咕嚕嚕) 등

e. phi li pha la(噼里啪啦), tiŋ liŋ taŋ laŋ(丁零當郞), ʨi li ku lu(嘰里

咕嚕) 등

f. hua la la la(嘩啦啦啦) 등 

13) 이 절은 필자(2011)의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부분 중첩 현상에 대한 분석을 본 논
문의 작성목적 중 하나인 한국어와 대조 분석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특히 
제약과 제약 등급에 수정을 가했다.

14) 필자는 본 논문의 집필과정에서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 의성・의태어의 부분 중
첩 현상을 최적성 이론으로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므로 이와 같은 본 논문의 
특성상 그 분석 과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하는 만큼 표준 중국어의 분석 
과정에서는 의성어에 한하여 간략히 예를 들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15) 아래부터는 의성어를 국제음성기호로만 표기한다. 성조는 1성이기 때문에 별도
로 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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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 부분 중첩 과정을 설명하는 해결책으로 王洪君(2008:157-160)은 

운율 형판을 이용한 분석을 제안하였다. (14a)를 예로 제시한다.

(15) phi pha식

PW

󰠾
F

σ약 σ강

I M N E (T)         I M N E (T)

     󰠾
   [+high]

   pha pha     →     phi pha

운율 형판은 최대 음절이고 형판 부가의 방식은 중첩으로서 1음절 어근이 

1차 중첩(2음절)되거나 2차 중첩(4음절)되서 얻어진다. 의성어의 운율 특징은 

음절무게와 石毓智(2005)의 이론에16) 기대 공명도에서 앞 음절(음보)이 약하

고, 뒤의 음절(음보)이 강한 음보(운율단어)를 구성한다고 제안한다.17) 따라

16) 石毓智(2005:117-118)가 의성어, 雙聲聯綿詞 등의 특수한 음절 구조에서 찾은 
원칙과 규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1 두 번째 음절 聲母의 공명도는 반드시 첫 번
째 음절 聲母의 공명도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원칙2 두 번째 음절의 韻母는 일
반적으로 첫 번째 음절보다 복잡하다. 예들 들어 두 번째 음절은 일반적으로 韻
尾 혹은 韻頭가 있으며, 첫 번째 음절은 일반적으로 단모음이다. 두 번째 음절의 
韻母의 공명도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음절보다 높거나 첫 번째 음절과 같다. 원
칙3 두 음절의 성조는 총체성(整體性)을 가지며, 더 이상 의미변별 작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1성을 사용하며, 두 번째 음절은 대부분 경성으로 읽는다. 이상 보
편적인 원칙 외에도 두 聲母의 공명도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출현하는 순서는 
다시 조음부위의 제한을 받는다. 聲母 순서의 제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규칙1 
순음 + 치조음(*치조음 + 순음). 규칙2 경구개음 + 치조음( *치조음 + 경구개
음). 규칙3 연구개음 + 치조음(*치조음 +연구개음).

17) 王洪君(2008)의 다른 곳에서는 표준 중국어(자연언어를 대상)의 운율 요소로 휴
지(pause)를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성어와 같은 일부 다음절어에서만 
볼 수 있는 운율 특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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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ha pha로 중첩되었을 때 약강 음보를 형성하기 위해 중첩 접사의 형판에 

사전명세된 자질값에 따라 (15)는 앞 형판의 주요모음이 /i/와 연결된다.18) 

이와 같이 중첩으로 보는 王洪君의 분석과는 다르게 필자는 앞에서 살펴

본 한국어와 같이 표준 중국어도 일관되게 접사화로 분석한다. 李鏡兒(2007: 

232-245)에서 수집된 의성어 자료 목록의 조사 및 접사 부가로서 접근하여 

중첩 어휘들을 파악하여 본 결과, 우선 중첩 현상은 음보 구성에 따른 어간

의 형태에 따라 접두사 부가와 접미사 부가로 분류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접사 위치의 차이는 오른쪽에서부터 공명도에 의한 약강음보를 구성하면 

해당 음보 왼쪽에 접사가 정렬되는 것으로(접두사 부가) 또한 왼쪽에서부터 

구성하면 해당 음보 오른쪽에 접사가 정렬되는 것으로(접미사 부가)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14c)는 공명도에 의한 약강음보인 [phi pha]F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부터 운율적 영역을 지정해야 하므로 접두사화로 본

다. (14c)와 반대로 (14d)와 (14f)는 음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접사가 어간 뒤에 부가되는 접미사화 부가로 본다.  

(16) pha → phi pha19)

a. 어간 b. 접사 부가 c. 음운 복사 및 연결20)

σ
∧

CVX

ph a

σ  +  σ
∧    ∧

  CVX  CVX

   i    ph a

σ  +  σ
∧    ∧

  CVX  CVX

  pha i  ph a = phi pha

(16b)의 접사는 한 개의 음절로 구성되고, 모음이 /i/로 명세된다. 접사는 

분절음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분절음을 모두 복사하는 작용을 한다. 그

런 다음 복사된 음절의 두음과 모음은 접사의 빈자리에 연결된다. 연결되지 

않은 분절음, 즉 모음 [a]는 발음되지 않는다. 

18) 공명도 연쇄 원리(sonority sequencing principle)는 모음(저 > 중 > 고모음) > 반
모음 > 유음 > 비음 >장애음(파열마찰음 > 파열음, 유기 > 무기)의 순서이다.

19) pha → phi pha(啪 → 噼啪)로도 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朱德熙의 설을 따라 접두사 부가로 본다. 

20) 음절 구조는 Duanmu(2005)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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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14)는 이런 분석 과정을 거쳐 접사의 부가방식에 따라 (17)

과 같이 재분류된다.

(17) 접두사와 접미사의 부가방식에 따른 부분 중첩 의성어 분류

a. 접두사 부가: pha → phi pha(啪 → 噼啪), taŋ → tiŋ taŋ(當 → 丁當) 등

b. 접두사 부가: phi pha → phi phi pha(噼啪 → 噼噼啪)

c. 접미사 부가: ku lu → ku lu lu(咕嚕 → 咕嚕嚕) 등

d. 접미사 부가: hua la la → hua la la la(嘩啦啦 → 嘩啦啦啦) 등

(17)과 (14)를 비교하면, (14b)와 (14e)가 남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는 접

사 부가에 따른 부분 중첩이 아닌 완전 중첩(XX식과 XXYY식)의 결과에 

일종의 이화현상(dissimilation)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우로 설명한다.21) 이는 

의성어 자료에 대한 관찰과 McCarthy&Prince(Kenstowicz 1997:934-935에

서 재인용)의 흉내말(echo words)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다.

표준 중국어 의성어의 부분 중첩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개발

된 중첩사의 위치에 대한 자리매김을 지시하는 유표성 제약인 정렬제약 (8)

을 약간 손질해야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의성어들은 접두사 부가와 

접미사 부가로 분류되었으며, 음보 구성에 따른 어간의 형태에 따라 복사의 

대상, 다시 말해 접사가 부가되는 위치가 상이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각각 제약화하면 다음과 같다.

(18) 정렬제약

a. ALIGN-LEFT(RED, R, FOOT, L): 중첩 접사의 오른쪽 끝은 음보의 

왼쪽 끝과 정렬되어야 한다.  

b. ALIGN-RIGHT(RED, L, FOOT, R): 중첩 접사의 왼쪽 끝은 음보의 

오른쪽 끝과 정렬되어야한다.

표준 중국어 의성어 부분 중첩 현상에 사용할 제약에 관한 기술이 마무

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이 절의 목적에 맞게 표준 중국어 의성어의 부분 

21) 李鏡兒(2007:120)는 XXYY식을 XX식과 YY식의 결합으로 봄으로써 본 논문과 
견해를 달리한다. 그러나 李珊(2003:241)의 관점은 본 논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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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현상에서 접두사 부가를 재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는 운율적 분

석과 본 논문 분석과의 차이를 드러내고 사전명세의 문제가 현재의 분석에

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22)

(19) pha → phi pha

  RED + pha MAX-IO OCP ALIGN-L MAX-BR
  a. pha pha *!
☞b. phi pha *
☞c. phu pha *
  d. phi phaŋ *! **
  e. pha phi **! *
  f. phi phi *! *

후보형 (19a)는 어간의 입력형과 출력형의 충실성을 요구하는 최상위의 

제약을 충족하고 있으며, 어기와 접사의 충실성 관계에 있어서는 두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여 MAX-BR을 충족한다. 그러나 pha 어간에 pha 접사가 부가

되므로 동일한 운율 형판이 인접하여 OCP를 위반한다. 후보형 (18d)는 어

간인 pha의 출력형이 phaŋ으로 나타나 입력형에 있는 요소에 ŋ이 삽입되어 

MAX-IO를 위반하고 있으며, 후보형 (19e)는 접사의 위치를 제어하는 

ALIGN-L을 위반하여 최적형으로 선택되지 못한다. 후보형 (19f)도 후보형 

(19a)와 같이 phi 어간에 phi 접사가 부가되어 동일한 운율 형판이 인접하게 

되므로 OCP를 위반하여 탈락한다. 후보형 (19b)와 (19c)는 각 제약에 대한 

위반이 동률을 이루어 후보형 간에 승패를 가를 수 없다. 결국 동률을 깨기 

위해 추가 제약을 도입해야 한다. 

(19)와 같은 부분 중첩에서 특이한 것은 도출된 중첩형의 첫 음절에만 

[+high] 자질이 나타날 뿐 그 외의 음절들에서는 [+high] 자질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high] 자질이 중첩형에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과 같은 분절음 내부제약 *V[+back]이 요구된

다. 이것은 McCarthy(2009a:293-294)에서 계발 받았다. 

22) 사전명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논문 Ⅱ장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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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V[+back]: [+back] 자질을 가진 모든 모음에 한 개의 위반표

시를 부여해라. 

위의 표에 *V[+back] 제약을 OCP 제약 다음에 새롭게 추가해 분석하면 

(21)과 같다. 

(21) pha → phi pha

  RED + pha MAX-IO OCP *V[+back] ALIGN-L MAX-BR
  a. pha pha *!

☞b. phi pha *

  c. phu pha *! *

  d. phi phaŋ *! **

  e. pha phi **! *

  f. phi phi *! *

(19)에서 후보형 (21b)와 제약 위반 사항이 동률이었던 후보형 (21c)는 

중첩형의 핵음이 [+back] 자질을 가져 MAX-BR 보다 상위 제약인 *V[+back] 

제약 위반에 의해 탈락되고  MAX-BR 제약만을 위반한 후보형 (21b)가 최적

형으로 선택된다.

표준 중국어 의성ㆍ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에서 접두사 부가에 대한 최적

성 이론적 분석을 보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이에 입각한 유형론적 분석을 진

행보기로 한다. 최적성 이론에서 가장 강력한 가정은 제약 등급이 언어가 

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언어의 다양성은 일

련의 보편 제약의 등급의 순위 매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의 부분 중첩 현상에서 접두사 부가에 대한 제약 등급 자료는 

아래와 같다. 자료 출처는 앞에서와 같다. 

(22) a. 한국어: MAX-IO 》OCP 》IDENT-IR(LAR) 》*LAR 》ALIGN-LEFT1, 

ALIGN-LEFT2 》 MAX-BR 

b. 표준 중국어: MAX-IO 》*OCP 》*V[+back] 》ALIGN-L, ALIGN-R 

》MAX-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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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의 논의 결과 한국어는 MAX-IO 》OCP 》IDENT-IR(LAR) 》*LAR 》

ALIGN-LEFT1, ALIGN-LEFT2 제약 순으로 음운 제약의 등급 순위를 매길 수 있

고, 표준 중국어는 MAX-IO 》*OCP 》*V[+back] 》ALIGN-L, ALIGN-R 》MAX-BR 제

약 순의 등급 순위를 보인다.23) 표면적인 관찰에서 두 언어는 일부 음운 제

약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최적성 이론의 관

점에서 두 언어의 차이는 음운 제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 상호작

용에 달려 있다. 최적성 이론에서는 한국어가 표준 중국어의 일부 제약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제약들은 한국어의 제약 등급에 존

재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다만, 한국어에서는 이 제약들을 제압하는 다른 

제약 때문에 비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제약 등급의 순위를 구성하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뿐이다. 그 결과 두 언어 중첩의 적용 양식이 같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어기와 중첩 접사의 모양은 일치하지 않지만 해당 언어 전

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음운 제약을 중첩 접사가 준수하게 되어 음운적으

로 무표형이 중첩접사에 나타나게 되는 I-O 충실성 제약 》음운 제약 》B-R 

일치성 제약 양식(Kager 1999:194-256). 

또한 두 언어의 전체적인 (부분)중첩 현상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음성ㆍ

음운론적 특징을 대조 비교해보면, 두 언어에서 공히 설단음 /t/와 유음 /l/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한국어에서 접미사 부가의 경우 

접미사의 두음은 이 두 소리로 예외 없이 선택되었다. 표준 중국어에서는 

완전 중첩의 결과에 이화현상이 적용된 의성어인 경우 두 번째와 네 번째의 

두음 자음은 /t/와 /l/이 가장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서미령 2004:113). 두음

이 /t/와 /l/로 선택되는 것은 기능주의 동기에서 설명할 수 있다. /t/와 /l/은 

언어에서 가장 무표적인 소리로서 /t/는 순음과 더불어 가장 먼저 습득되는 

자음으로 알려져 있고, /l/은 자음에서 공명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음상의 용이성과 동일성의 회피 및 리듬의 효과 극대화에서 왔다

23) 필자(2011:24)의 처음 분석에서는 표준 중국어의 음운 제약들이 최적성 후보 선
택을 놓고 상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약 간의 선후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
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V[+back] 제약은 중첩의 출력형에 적용되므로 중첩 과정
을 제약하는 *OCP 제약과 ALIGN-L, ALIGN-R 사이에 놓여야 한다. 따라서 이곳에
서는 표준 중국어의 제약등급을 MAX-IO 》*OCP 》*V[+back] 》ALIGN-L, ALIGN-R 》
MAX-BR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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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논의결과 및 성과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王洪君의 운율 형태론적 방식으로 분석되었던 한국어 의

성ㆍ의태어 부분 중첩 어휘들에 대해 그 연구에서 보이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적성 이론적 분석을 진행하고 표준 

중국어의 부분 중첩 현상과 대조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Ⅰ장에서는 한국어 의성 의태어의 특징을 제시하고 연구동기와 목적을 

기술하였다. Ⅱ장에서는 한국어 의성ㆍ의태어 부분 중첩 분석에 대한 王洪

君의 운율 형태론적 분석 모델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선 王洪君의 모델로는 다양한 한국어 부분 중첩 유형의 분석을 다룰 수 

없다는 점과 사전 명세가 가지는 문제점을 들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첩 과

정에서 접두사 형판 크기가 왜 차이가 나고 접미사 부가 과정에서는 접두사 

부가와는 다르게 사전 명세와 운율적 영역 지정의 개념까지 요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Ⅲ장에서는 최적성 이론을 통한 한국어 의성ㆍ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의 

재분석 과정과 결과가 논의되었다. /k/와 /ŋ/가 말음으로서 존재하는가의 여

부가 부가되는 접사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파악했다. 연구개 말

음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중음절이 복사의 직접 대상이 되는 반면, 없

는 경우에는 전체 어간이 복사의 대상이 되었다. 동일한 운율 형판이 인접

하지 못한다는 리듬의 보편성에 의해 접사의 크기가 결정되었으며 이는 결

과적으로 필수 굴곡 원리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은 

최적성 이론적 분석에 적용해 보았을 때에도 중요한 몇 개의 제약과 이들의 

특정 제약 등급만으로 운율 형태론적 연구에 비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

였다. 

후두음 자질을 어간에 포함한 1음절 어휘의 경우 특정 자질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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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과 어간의 입력형과 중첩 접사의 대응 관계를 제약으로서 적용하였으

며 정렬의 위치함이 다를 뿐 접두사 부가의 두 가지 양태는 동일한 제약의 

등급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부분 중첩으로 분류했던 유형을 단순

한 접미사 부가로 재분류하여 접사 부가 양상을 운율적 영역 지정이나 사전 

명세와 같은 다른 추가적인 분석 장치가 필요 없는 접두사 부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가지고 표준 중국어 부분 중첩 현상 중에서 접두사 부가에 대한 최

적성 이론적 분석 결과와 제약 등급 차이에 의한 언어 유형론적 대조를 보

였다. 대조 분석 결과는 개별 언어의 차이는 제약 등급 차이에 기인한다는 

최적성 이론의 근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의 접미사 부

가와 표준 중국어 완전 중첩에 따른 의성ㆍ의태어의 음성ㆍ음운적 측면을 

비교한 결과 두음이 /t/와 /l/로 선택되는 공통적인 음성ㆍ음운 특징이 관찰

되었다. 이는 기능주의 동기에서 조음상의 용이성과 동일성의 회피, 리듬의 

효과 극대화에서 왔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인 최적성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표

준 중국어 의성ㆍ의태어 부분 중첩 현상에 대한 형성 과정과 원리를 분석함

으로써 한국어와 표준 중국어의 다양한 부분 중첩 현상들을 대조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는 단초

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의성ㆍ의태어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발달되어 있는 한국어에

서 제한된 수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분류 기술된 것이므로 다양한 변이형을 

지닐 수 있는 중첩 어휘들의 도출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지만 더 많은 한국어 상징 부사를 분석해나가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는 후속연구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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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into prosodic morphological analysis in 
Korean and Standard Chinese partial reduplication 
and contrastive analysis using optimality theory

Chang, Jae-Woong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by Wanghongjun(2008), this paper applies 

Optimality Theory (OT) to the field of partial reduplication in Korea to 

increase its scientific validity. Toward this end, I propose an alternative 

analysis of Korean partial reduplication, applied as a single process of 

prefixation. Reduplicated words by prefixation are divided into two types: 

with a heavy syllable of the stem, and another with the stem. The two types 

of partial reduplication are closely related by the sound features. In addition, 

I discussed Chinese partial reduplication from a prefixation perspective 

within the framework of OT and performed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and Standard Chinese processes of reduplication by focusing on constrained 

rankings. As a result, the alternative analysis showed a systematic relationship 

among the reduplicated words in Korean and Standard Chinese. Lastly, I 

explained that the coronal /t/ and liquid /l/ have a special functional hierarchy 

in both languages.

This study can be re-explained based on the framework of OT according 

to a few major constraints, involving MAX-BR, MAX-IO. Their rankings 

show the adequacy of analysis.

Key Words : Korean partial reduplication, onomatopoeia, mimetic word, 

Optimality Theory, Prosodic Morphology, Wanghongjun, Standard 

Chinese partial redu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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